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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수입부과금 117.5% 인상
산자부, 발전용 석유부과금 면제도 폐지 … 세수이익 3500억원 확대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석유 수입부과금이 2005년부터 대폭 인상된다.

산업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과 석유비축사업 등 중․장기 에너지정책 시행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천연가스

에 부과하는 수입부과금을 2005년부터 현행 톤당 9750원에서 2만1210원으로 117.5% 인상할 방침이라고 11월26

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부과금 규모를 명시한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2004년 안에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인상과 함께 그동안 부과금 적용이 면제됐거나 전액 환급됐던 전기 사업

자의 발전용 석유에 대해서도 부과금 면제․환급을 폐지하기로 했다.

천연가스 부과금 인상과 전기사업자의 발전용 석유 부과금 면제․환급 폐지가 개정안대로 이루어지면 한해 

3000억-3500억원 가량의 세금이 에너지특별회계 자원으로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공급되는 도시가스 도매 가격도 ㎥당 9.25원 가량(2.05%) 인상되고 소매 요금도 연

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는 대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요율을 다소 인하해 전체적인 에너지 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한다

는 방침이다.

산자부는 “고유가 구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능력 제고가 필요하며 이

를 위해서는 해외자원 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중장기 정책에 사용할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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